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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방 3인측 "SM과 협의 여지 있다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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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아시아경제 이혜린 기자]"중국 심천 공연에 불참, 일방적 통보냐?. 아니냐?"영웅재중, 믹키유

천, 시아준수 등 세 멤버가 "공연에 나가지 않는 것은 계약 세부 내용을 SM엔터테인먼트가 공

개하지 않았기 때문"이라고 13일 밝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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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 멤버의 변호를 맡고 있는 임상혁 변호사는 이날 "소송이 진행되던 중에 SM엔터테인먼트가

멤버들에게 심천 콘서트 일정을 알려왔다"면서 "멤버들은 심천 콘서트와 관련해 세부 계약 내

역 공개를 요구했고, SM엔터테인먼트가 이에 불응했다. 그래서 멤버들이 콘서트 무대에 서지

않기로 한 것"이라고 말했다.

또 "당초 심천 콘서트가 일정에 없었던 것은 팬들도 잘 알던 일"이라고 덧붙였다.그는 이어 "이

멤버들이 SM엔터테인먼트와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 아니다"면서 "계약 및 정산 등의

문제가 해결되면 언제든 논의의 여지는 있다"고 화해 가능성도 열어뒀다.

한편 SM엔터테인먼트는 13일 "3인이 동방신기로서의 활동을 사실상 거부함에 따라 동방신기

의 내년 초 컴백은 불가능해졌다"면서 "뿐만 아니라 지난해 6월에 계약한 아시아 투어 공연의

일부인 중국 심천 공연에 불참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함에 따라 향후 계획된 아시아 투어의

남은 공연 역시 개최가 불투명해졌다"고 밝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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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시아경제.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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